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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품 내용

제 목 값을 치르지 않은 박수

내 용

축제 준비로 강당이 분주한 오후,

"이 노래가 제일 좋네."

누군가 검색창을 열고

파일 하나를 내려받았다.

"잠깐 쓰는 건데 뭐."

스피커에서는 신나는 박수가 흘렀지만

정작 박수를 받아야 할 사람은

그 자리에 없었다.

교실 뒤편에 붙은

'창작을 존중합시다'라는 포스터가

바람에 한 번 흔들렸다.

행사는 끝났고

의자는 제자리로 돌아갔지만

값을 치르지 않은 박수 하나는

아직도 창작자의 자리까지

도착하지 못했다.

그날 나는 알았다.

저작권은 돈을 내는 일이 아니라

누군가의 시간을

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이라는 것을.


